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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건강진단 안내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해 발병하는 병으로, 1950년경까지 일본인의 사망 원인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의료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자수는 해마다 감소되고, 최근에는 과거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연간 약3만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최대의 감염증입니다. 사태를 중요시한 후생노동성은, 1999년 「결핵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하여 결핵 대책의 강화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일단 발병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쉽게 지쳐, 열이나 기침이 나오곤  합니다.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서 발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 병입니다만, 증상이 감기 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을 받기가 늦는 경우가 많아 병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만연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서 발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2003년도부터 나라의 법률(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투베르쿨린 반응검사와 BCG 접종이 폐지되고 문진표조사 실시와 내과검진을 통해 진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여러분께서 결핵 건강진단에 대해 이해하시고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진표에 대해서는 결핵 건강진단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입하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